
주제:  발해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오후 1시

장소:         을 이용한 온라인 학술회의

13:00   개 회                                                                                                                                                                                                   사회: 최종택
  
13:10 ~ 13:40        기조강연 - 발해연구의 현황과 쟁점                                                                                                          송기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3:40 ~ 14:00        제 1주제 - 발해 도성과 성곽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양시은 (충북대학교 교수)
  
14:00 ~ 14:20        제 2주제 - 발해 고분 연구의 성과와 쟁점                                                                                                        강현숙 (동국대학교 교수)
      
14:20 ~ 14:40        휴 식
 
14:40 ~ 15:00        제 3주제 - 발해 유물 연구의 성과와 쟁점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

15:00 ~ 15:20        제 4주제 - 연해주지역 발해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쟁점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5:20 ~ 17:00        종합토론                                                                                                                                                                           좌장: 강현숙 
                                                                                                                                                                     토론자: 이동건, 이정훈, 정슬주 외 참가자 전원

발해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쟁점

4단계 BK21 문화유산 스마트기술융합교육연구팀 학술회의



발해 연구의 현황과 쟁점

2021. 5. 28. 송기호

<나의 글>
내 글에서는 마반촌산성 성격 문제가 논쟁점
1. 고구려 말기 유적인지 발해 초기 유적인지 불명
2. 발해 유적이라 해도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논의 필요.  동모산은 홀한하 유역 존재

<총평>
1. 필자의 분석보다는 기존 연구의 정리에 중점을 두어 코멘트할 거리가 많지 않음. 개괄적으
로 훑어보면서 눈에 띄는 점 몇 가지 언급. 혹시 잘못 지적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
람.
2. 전체적으로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내용 처리 문제, 심지어 같은 필자의 글들 사이에서도
3. 함경도, 평안도 등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 구분 어려움 및 과거 고구려로 비정하던 고
분군에서 발해 고분이 확인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  연해주  발해 경계의 논란. 실제 지배 영역과 발해 고유 문화 유산의 분포지 불일치 문제 
언급 필요?
- 옛 고구려지역, 새로운 발해 중심지, 발해 변경지에 따라 산성, 평지성, 無城 지역 구분
5. 러시아어 표기 통일 문제 
         중국어 표기 원칙 준수
6. 우리의 독자적 고분의 양식 구분과 편년안, 와당 편년안 제시 과제

<개별 글 의견>
(양시은) 발해 성곽
0.3쪽. 소밀성 내성만 발해 시대, 외성은 요금대 축조
0.5쪽. 부여부 - 용담산성 성립 어려움
용담산성에서 1킬로 정도 떨어진 남성자고성은 속주이고, 부여 후기 
중심지는 농안 일대임. 즉 요 황룡부임
속주는 속말말갈의 발상지인 길림 일대이므로 부여부가 들어설 수 없
다.
0.발해 성의 고구려 계승성... 임진강 성지와 발해 용두산고성 : <발해

사회문화사연구> 365쪽



(강현숙) 지방고분
0.발해 건국 이전 말갈 무덤 포함 가능성 언급: 황가외자, 사리파 등등
0.북참과 두도하자 --> 북참과 양초구로 바뀐것 아닌가? 전체를 두도하자로 본 것이 아니라
0.토광묘에서 석실묘로의 전환(중국 말갈설)인가 종족 계통이 다른 두 양식이 양립하다가 석실
묘 중심으로 바뀌는가? 문제
0.천장가구에서 천정석이 없는 석실분 언급 필요. - 유사석실분은 발해적인 사실을 강조할 필
요. 함경도의 원형석실묘, 토광묘와 석묘 양식의 결합 등도 발해적.

(정석배)
0.섭리계의 섭(聶)자 한자 오류

(최종택)
0.불교 유물(불상 포함) 누락
0.시유도기 외에 중국 자기 출토 언급 필요 :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 역사> 231쪽
일본 소도방효와 중국 송옥빈의 와당 편년안 소개 필요
: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 40년의 성과> 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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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도성 연구의 성과와 쟁점

2021.05.28.

양시은
(충북대학교)

[발해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쟁점] 발해 도성
◈ 발해 도성의 변천

▷ 698년 건국
동모산: 
길림성 돈화 성산자산성
길림성 도문 마반촌산성(성자산산성)

▷ 당 천보天寶 연간(742~756) 천도
현주: 길림성 화룡 서고성

▷ 천보 말 천도
상경: 흑룡강성 영안 상경성(동경성)

▷ 당 정원貞元 연간(785~905) 천도
동경: 길림성 훈춘 팔련성(반랍성)

▷ 8세기 말 ~ 926년 멸망
상경: 흑룡강성 영안 상경성(동경성)

발해 도성
◈ 동모산 위치 비정 논란

▣ 『구당서』 발해말갈전(945년 편찬)
: 祚榮은 마침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동으로 가서 桂樓의 옛 땅을 차지하고, 

東牟山에 웅거하여 城을 쌓고 살았다. 

▣ 『신당서』 발해전(1060년 편찬)
: 天寶 말년에 欽茂(3대 문왕)가 도읍을 上京으로 옮기니, 舊國에서 3백리 떨

어진 忽汗河(목단강)의 동쪽이다.

◈ 발해 구국, 첫 도읍의 위치는?
⇒ 발해 초기 유적 분포지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 – 육정산고분군 (정혜공주묘)
→ 돈화 성자산산성 / 오동성, 영승유적 - 산성+평지성?

→ 길림성 도문 마반촌산성(연길 성자산산성) - 2020년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

- 길림성 화룡 – 용해고분군(효의황후묘, 정효공주묘) → ?

발해 동모산(구국)
◈ 돈화 성산자산성

동모산?

◈ 돈화 성산자산성

동모산?

◈ 도문 마반촌산성
고구려-발해-금대 동하국 남경성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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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도성
◈ 현주 논란
▣ 『신당서』 발해전

: 국토는 5京·15府·62州이다. / 그 남부로 中京을 삼으니, [府名은] 顯德府이
며, 盧[州]·顯[州]·鐵[州]·湯[州]·榮[州]·興[州]의 6州를 통치한다.

◈ 두번째 도성, 현주 or 중경현덕부
⇒ 화룡 서고성(西古城) 
- 천보 연간(742~756) 천도, 천보 말에 상경으로 천도
- 인근 용두산고분군(용해, 용호, 석국고분군 – 효의황후,정효공주,순목황후)
- 1920년대 도리야마 기이치(鳥山喜一)에 의해 발해 유적으로 비정
- 1930~40년대 도리야마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에 의해 발굴조사
- 1960년대 조중연합고고대 시굴조사
- 2000~2005년, 2007년, 2009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발굴조사
- 외성(2.7km)+내성(1km) 回자형 구조
- 토축성벽, 해자(추정), 외성-남문, 북문(네 방향 문지 추정)
- 내성 5개 궁전지 +자형으로 배치
- 녹유 건축 부자재(치미, 와당, 귀면장식 등), 기와류, 문양전, 토기류, 철기류

서고성

서고성 서고성: 외성 남벽

서고성: 1호 궁전지 서고성 출토 유물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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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도성
◈ 네번째 도성, 동경용원부
▣ 『신당서』 발해전

: 貃의 옛 땅으로 東京을 삼으니,[府名은] 龍原府로, 柵城府라고도 한다. 慶
[州]·鹽[州](크라스키노성)·穆[州]·賀[州]의 4州를 통치한다. 

⇒ 훈춘 팔련성(八連城) 
- 문왕 780년대 후반 동경으로 천도, 성왕 793년말/794년 상경으로 재천도
- 도성 기간 짧아 인근에 주요 고분 없음 / 상경-동경-신라/일본 교통로
- 도리야마 기이치 발해 유적 비정(1924년) / 동경용원부 비정(1938년)
- 30~40년대 도리야마, 사이토 류(齋藤優), 고마이 가즈치카(駒井和愛) 발굴
- 1960년대 조중연합고고대 시굴조사
- 2004~2009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발굴조사
- 외성(2.9km)+내성(1km) 回자형 구조
- 토축성벽, 해자(추정), 외성-남문(네 방향 문지 추정)
- 내성 궁전지 기본 +자형으로 배치
- 녹유 건축 부자재(치미, 와당, 귀면장식 등), 기와류, 문양전, 토기류, 철기류
- 서고성과 기본적 구조 유사하나 내성 위치, 궁전 배치 등 약간 차이 있음

팔련성

팔련성 1,2호 궁전지 팔련성 내성 남문지

팔련성 출토 유물 발해 도성
◈ 세번째, 다섯번째 도성, 상경용천부
▣ 『신당서』 발해전

: 肅愼의 옛 땅으로 上京을 삼으니, [府名은] 龍泉府이며, 龍[州]·湖[州]·渤[州]
의 3州를 통치한다.

⇒ 영안 상경성(上京城) 
- 750년대 ~ 785년경 수도/ 8세기 말 ~ 926년 멸망 시점까지 수도
- 인근 삼릉둔고분군, 대주둔고분군, 홍준어장고분군 등 무덤군 다수
- 1910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답사
- 1926년 도리야마, V.V.포노소프(Ponosov) 조사 후 발해 성터 비정
- 30~40년대 포노소프, 동아고고학회(1933,1934), 도리야마 등 발굴조사
- 1960년대 조중연합고고대 발굴조사
- 1981~1985년, 1989~1991년, 1997~2007년 흑룡강성문물고고연구소 발굴
- 외성(16.2km)+내성(황성, 3.2km), 궁성(2.7km)의 3중 구조
- 외성: 토축기단+석축성벽, 10개 성문, 주작대로, 방리제, 사찰
- 궁성: 동구, 중구, 서구로 구분 / 중구에 5개 궁전 + 배치
- 녹유 건축 부자재, 기와류, 문양전, 토기류, 철기류, 소조 불상 등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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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성 상경성 외성, 문지(남,북)

상경성 사찰 상경성 내성과 궁성

상경성 4-1호 궁전지 상경성 5호 궁전지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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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성 출토 유물 상경성 출토유물

발해 도성의 구조와 특징
◈ 도성의 입지(서고성, 팔련성, 상경성)

1. 강을 낀 넓은 평원 분지에 입지(교통 편리)
2. 팔련성을 제외, 주변에 주요한 왕실 무덤 유적이 일정 거리를 두고 조영
→ 도성의 계획적 조영? 경외매장(京外埋葬)_『隋書』 도성 밖 7리(약 3.2km)

◈ 도성의 구조(서고성, 팔련성, 상경성)
▷ 상경성:  외성, 내성, 궁성
▷ 서고성, 팔련성: 외성+내성
→ 상경성의 외성을 제외하면 세 유적의 규모와 평면 대체로 유사

- 중축선에 의한 좌우 대칭, 내성의 남문지를 시작으로 대전과 침전 배치
- 1(상경성3), 2(상경성4), 5궁전지가 남북으로 배치
- 침전 추정 2 궁전지 동서 양 옆으로 3,4(상경성4-1,4-2) 궁전지 배치

발해 도성의 구조와 특징

5 
5

3       2           4                           4-1  4    4-2   

3
1   

2

1    

발해 도성의 구조와 특징

상경성 궁성 서고성 팔련성
반면,

→ 상경성은 궁성의 중심점이 제2 궁전지에
서고성은 외성의 중심점이 내성 남문에
팔련성은 외성의 중심점보다 아래에 내성 남문 위치

→ 상경성 궁성과 서고성은 너비 2,100척 동일, 팔련성은 너비 2,400척
이유?

⇒ 시기적 차이?: 서고성과 상경성 궁성은 8세기 전중반, 팔련성은 8세기 후반
⇒ 기능적 차이?: 서고성과 팔련성- 궁성형 왕성, 상경성은 의례용 조회공간 마련?(朝區)

발해 도성의 구조와 특징
◈ 상경성 궁성 축조 이념에 대한 제논의
▷중국 학계: 상경성 1, 2, 3 궁전지를 『周禮』의 삼조제(三朝制)와 비교

- 『주례』에 따르면 왕궁을 내조(內朝), 중조(中朝), 외조(外朝)로 구분
내조는 천자가 휴식하는 곳, 중조는 천자가 직접 정사를 보는 곳, 
외조는 군신들이 정사를 의논하는 곳

▷ 劉曉東･李陣奇(2006) : 수당 장안성의 태극궁과 비교, 
외조:승천문-중조:태극전-내조:양의전을 상경성 궁성의 남문-제2 궁전지-제3 

궁전지와 연계한 것으로, 발해 11대 대이진(大彝震)에 의해 삼조제 모습 성립

▷ 魏存成(2004): 태극궁과 대명궁을 조합한 모델
첫 도성 시기에 내성 남문을 궁전지로 개축하여 상조정전(上朝正殿)으로 사

용하고, 뒷부분의 제3·4 궁전지는 침전으로 변경(前朝後寢), 
두 번째 도성 시기에는 당 장안성 대명궁의 함원전과 선정전을 참고하여 기

존의 궁전지보다 더 큰 제1·2 궁전지를 건설함으로써 전체 배치를 완성

▷ 조홍광(2014): 태극궁과 대명궁의 단계적 차이를 모델
첫 도성 시기에 이미 삼조제 도입 외조:남문-중조:2궁전지-내조:3궁전지
두 번째 도성 대이진 시기에 대명궁 함원전(1)-선정전(2)-자신전(3)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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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도성의 구조와 특징 발해 도성의 구조와 특징
◈ 상경성 궁성 축조 이념에 대한 제논의
▷ 윤재운(2013) : 이상의 견해는 당의 영향력만을 강조한 것임

▷ 양정석(2010) :  당의 책봉을 받는 발해는 당의 대명궁이나 태극궁과는 달리
외국사신을 접견하는 제1 궁전지가 내조대전(內朝大殿)인 제2 궁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가 있음

▷ 趙虹光(2006) : 발해 상경성과 당 장안성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지
형과 축조 집단이 달라 차이점도 당연히 발견됨. 기본 계획은 당의 영향을 받았
으나, 발해 고유의 건축 문화 또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 한동수(2011) : 도성의 기본 설계와 관련하여 상경성은 궁성 앞에 T자 형태
로 대로를 개설하여 그 폭이 궁성의 외곽대로 폭의 거의 두 배가 가까울 정도로
넓은데 이는 태극궁이나 대명궁과는 달리 궁성의 남문 앞 공간을 특별한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임. 또한 제1 궁전지부터 제4 궁전지까지 조성
된 중정(中庭) 구성 역시 내부로 진입할수록 크기를 점차 줄여 각각의 용도에
맞게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중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모두 달리하여 변화를 주
었음. 또한 정면 19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진 제2 궁전지는 발해의 궁전지 가
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정면의 크기 역시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 궁전 건축 가
운데 가장 길어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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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고분 조사 연구 현황

강현숙

2021년 5월 28일



발해 고분 조사와 연구의 문제

- 북한, 중국, 러시아 발해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
-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발해 고분의 보존, 유지 상황이 각기 다름

:  발굴 조사 방법의 차이(길림성, 흑룡강성, 연변자치구, 러시아, 북한) 
:  발굴 보고서의 차이, 분석, 연구에서 일관된 기준 적용하기 어려움

- 발굴조사에서의 문제: 
: 동일 유적,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  육정산 고분군 ( 매장부 -> 지상 구조물 관련

1963-4년, 1997년,2000년대 보고: 구조 설명에서의 차이)
: 매장부 위주의 조사
: 출토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움.
: 유구와 유물의 불일치
: 선택적 보고

- 해석에서의 문제 : 
: 5경(구국, 서경, 상경) 대형분의 도식적 해석: 종족적, 사회 위계적 / 중국과 연변 조선족 연구자
: 9세기 중엽이후 고고학 상황 불분명

- 고분관련 고고학 용어의 모호함
: 토갱묘와 석축묘, 석광묘와 석관, 석곽묘, 석실묘 / 육정산 고분군(2004-2009년 보고서) : 고분 분류

- 장법 개념의 혼돈 : 단인장, 합장, 다인합장, 추가합장 / 주검 자세 / 화장과 화소(번소) / 순장(해석)



발해 고분 연주 주요 주제 < - 발해사 인식의 문제 :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중국
- 고분 구조 : 매장부 축조재료(토묘, 석묘, 전묘/ 토광, 석광, 석곽, 석실)/ 천장가구

지상시설 – 묘탑, 묘상건물

- 묘주 비정과 무덤 등급: 왕릉과 귀족묘(전실, 석실/ 묘탑, 묘상건물): 
육정산 정혜공주묘, 삼릉둔 1,2호분, 화룡 용두산 정효공주묘, 

-> 귀장? 

- 매장방법과 장속 : 1차장과 2차장 / 단인장과 2인합장, 다인장(다인합장) / 순장
화장/화소/번소

<- 발해 주민 구성의 다양성

북한: 전제-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황제국
<- 발해의 고구려 계승 (석실 구조, 천장가구)
<- 발해 문화의 우수성 (금성리 벽화분)
<- 발해 문화에 있는 중국관련 요소 도외시

러시아 연해주
- 말갈과 발해의 모호한 경계(시간적, 공간적) 

남한
- 주로 중국 고분자료 대상
정리, 보고

- 해석: 정치,사회적
지배방식, 영역
중국 당과의 관계
지역성연구
화장-정치세력변화



발해

고분

분포

그림1. 발해 고분 분포(김하늘2019 그림1)

서부지역

북부지역

수분하유역과 연해주

두만강유역

함경북도(남부지역)

5경 중심지 고분

구국: 돈화 육정산 고분군
서경: 화룡 용두산 고분군
(용해. 영호, 석국고분군) 

화룡 북대고분군
상경: 영안 삼릉둔고분군
동경: 훈춘 마적달탑묘
남경: 북청 평리고분

지방의 주요 고분

서부: 사리파,대해맹
북부: 흑룡강, 목단상,송화강
두만강유역:
수분하유역과연해주: 

동녕 대성자, 연해주
함경북도 – 궁심

화대.창덕

* 궁심 고분



5
경
중
심
의
고
분
-
구
국

돈화 육정산 고분군
1963-4년도 조사: 토갱묘와 석실묘
1997, 왕승례 : 석실묘와 석광묘
2004-2009: 토갱묘, 석곽(관)묘, 광실묘, 석실묘, 

토갱묘-토갱봉토묘, 봉토포석묘, 토갱석변묘
석실묘-봉토석담석실묘, 석실봉토묘

정혜공주묘(777년), 진릉에 배장 / 상경



5

경

중
심
의

고
분-

서
경

화룡 북대고분

정효공주묘(792년, 염곡 서원 배장)

대형석실분

중형석실분

대형전실탑묘 동분이혈전곽묘, 묘상건물

삼각고임천장



5

경

중
심

고
분-

상
경

영안 삼릉둔 고분군

벽화분

능원추정

323기, 상경성 시기 귀족, 관리무덤

석곽(석광) 석실 전실

석관



5

경

중
심

의

고
분
군-

동
경/

남
경

북청 평리고분 / 청해토성

석실

석곽



다인합장 / 
육정산고분군(봉토석담석실)

토광묘/석광묘
지방의 주요 고분

석실(봉토석담석실)

석개토광묘

서부

북부
수분하유역

두만강유역
-석광, 석곽
횡구식, 횡혈식 석실
-봉토, 기단봉토
적석

함경북도
-석곽,석실/석실평면, 

- 판석조



발해 무덤의 분구

- 봉토분구
- 적석분구 / 기단 봉토분구 / 위담봉토
- 분구 위 건물
- 분구 위 묘탑

(석담봉토)



발해 무덤의 분류 – 수혈식무덤 1) 토광묘계 무덤 2) 석곽, 석관, 전곽

횡구, 횡혈식 무덤 1) 광실, 2) 석실 3) 전실(전석혼축)

토광묘계 무덤

석관, 석곽, 전곽



발해 고분의 전개 9세기 이후 상황 불분명



발해의 장법과 장속

장구- 목관, 석관(함경도*) / 관받침

장법 분류 기준: 

- 주검 처리 과정
<- 1차장, 2차장

- 주검의 수
<- 단장/2인합장

/다인합장

* 다차에 걸친 다인합장
보고서로 확인 어려움
빌굴조사로 밝혀야 함

- 순장
(피장자의 성격과 결부)

- 화장과 화소(번소) 
- 귀장
- 순생

=> 장법으로 족속 판단
어려움

주검자세
집골, 매장부 안치상태



남한에서 발해 고분 연구하기 – 문제와 과제

o 중국/북한/연해주 보고서 바로 읽기 : 
비판적 검토/ 검증

o 고분에 대한 객관적 분석

o 신뢰할 수 있는 해석
정치, 사회적 해석 편향
가령) 족속/ 분포 범위/ 영역 확대

사회 위계

역사기록과 고고자료의 선택적 해석

중국, 러시아, 북한
고분 자료의
질적, 양적 차이

고분 연구에서의 고려사항

1. 고분 주요 용어 개념 정리
墳과 墓, 
수혈식과 횡구,횡혈식
토광과 토갱, 석광 등
화장과 화소(번소) 

2. 족속과 국호(발해) 구분
말갈관/ 발해관
말갈패식/ 발해 패식

3. 다양한 관점의 해석



발해 유물 연구 현황

발해 유물 연구 전망

최종택(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발해 유물 연구 성과

머리말

맺음말



발해유물 연구의 난제

광대한 영토와 역사문화적 환경에 따른 지역차

5경 15부, 62주, 200현 등 위상에 따른 지역차

문물제도의 변천

민족구성의 다양성

빈약한 자료

자료 접근의 제약

연구시각의 차이



발해유물 연구의 현황

유적 발굴조사 증가에 따라 유물 연구도 활성화 됨

자료의 집성과 편년체계 수립

연구자의 증가-학위논문

지역성, 위계, 문화 담당자 등 연구 주제의 다양화



발해유물 연구의 현황

赵越, 2007,『渤海瓦當硏究』, 吉林大學 碩士學位論文.

王乐, 2009,『中國境內渤海陶器硏究』, 吉林大學 博士學位論文.

최진호, 2011,『발해 수막새 기와의 특징과 성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우섭, 2013,『발해 연화문 와당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누리, 2014,『渤海 土器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劉曉東, 2014,『靺鞨文化的考古學硏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정동귀, 2015,『발해 평기와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영, 2017,『발해 철촉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길, 2018,『발해 마구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含笑, 2019,『渤海釉陶的考古学研究』, 吉林大學校 碩士學位論文.

안재필, 2019,『만주·연해주지역 말갈관(靺鞨罐)검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张欣悦, 2020,『中国境内渤海墓葬出土铁器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論文.

정윤희, 2021,『발해 대장식구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발해 유물 연구 학위논문



발해유물 연구의 성과

1. 장신구

2. 토기, 시유도기, 삼채

3. 와전, 건축장식

4. 무기와 무구

5. 마구

6. 농공구

7. 금속용기

8. 불상

9. 기타 – 생활용구, 장식 등

분류별 연구 성과



장신구(관식, 이식, 팔찌, 비녀)



장신구(과대금구)



장신구(과대금구)



토기, 시유도기, 삼채



와전, 건축장식



와전, 건축장식



와전, 건축장식



마구



마구



발해유물 연구의 전망

유물 연구 본격화

자료의 집성과 편년체계 수립

유적단위, 지역단위 연구가 우선될 필요



연해주지역 발해고고학 연구
의 성과와 쟁점

정석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러시아에서의 발해 연구의 시작

• 1851년. N.Ya.비추린 『고대에 중

앙아시아에 거주한 민족들에 대한

정보 모음』(번역서) 제2권 제2부

에 발해에 관한 『신당서』의 내용

이 소개,

• 1852년. V.고르스끼 「만주 왕조의

시작과 첫 번째 일들」(논문)에서

발해 시기를 ‘만주 역사의 황금 시

대’로 묘사,



• 1870~71년. 러시아 지리학회 남(南)우쑤리주

역사민속학술조사단은 “남우쑤리주에 흩어져

있는 고대의 자취들은 주로 만주의 발해 왕조

가 지배하던 시기에 남겨진 것들이다”라고 지

적, 단장 P.까파로프는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연해주의 중세 유적을 발해시대, 여진시대, 몽

골 통치기로 구분,

• 러시아에서 발해의 역사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인 연구서는 1929년에 발간된 Z.N.마트베예프

의 『발해』 ,



연해주 발해유적 조사

• 1953년. 극동고고학조사단 조직,

• 1954년. 블라디보스톡에 소련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족학 분과 설치,

• 1954년. 당시 발해 시기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유즈노(南)-우쑤리스크성 발굴조사 실시,

• 1958년과 1960년. E.V.샤브꾸노프가 발해유적

임이 분명한 꼬쁘이또 절터와 아브리꼬스 절터

를 각각 발굴 시작, 

• ⇒ 연해주 지역 최초의 발해유적 발굴조사,
꼬쁘이또 1958년도 발굴조사보고서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의 한 특징

• 장기간에 걸쳐 발굴,

• 예) 아브리꼬스 절터: 1960년, 1987년, 1997년, 1998년, 1999년에

각각 발굴,

• 끄라스끼노 성: 1980년에 시작, 지금도 계속, 

• ⇒ 대부분 학술 발굴, 소규모 발굴,

• 보고서는 3부만 작성(비 인쇄),

• 단편적인 내용만 논문형식으로 출간,

• 특정 유적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은 고고학연구소와 발굴책임

자 소속 기관의 문서보관소, 발굴책임자가 가진 발굴조사보고서

와 수장고 유물 참고 필요,



한-러 공동 유적조사
• 1992년에 시작, 

• 인쇄된 보고서를 통한 자료 공개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

• 1993년~2019년 공동발굴조사유적: 

• 끄라스키노성(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 마리야노브까성(고려학술문화재단), 꼬르사꼬브까 절터(대륙연구

소),

• 체르냐찌노 5고분군, 체르냐찌노 2주거유적(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시넬니꼬보산성, 스따로레첸스꼬예성, 꼭샤로브까 1성,  꼭샤로브

까 8석축구조물(국립문화재연구소)



연해주 발해고고학 개관 도서

• 1968년. E.V.샤브꾸노프의 『발해국과 연해주의 발해문화유적』,

• 1994년. E.V.샤브꾸노프 등의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 역사』(국

내 번역),

• 2005년. 『고대와 중세의 러시아 극동 – 발견들, 문제들, 가설

들』 ( A.L.이블리예프, E.I.겔만, Yu.G.니끼친 등의 발해 역사와

고고학에 대한 개괄적 글이 소개),

• 2014년. O.V.디야꼬바의 『발해국: 고고학, 역사, 정치』 (발해의

유적, 유물, 교통로, 발해사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시각 등

이 소개),



발해말갈문화권의 고고학문화와 발해 유적

연해주 지역: 발해 문화, 말갈 문화, 스
몰노예 문화, 뽀끄로브까 문화, 동북해
안지역 유적군

아무르 유역: 나이
펠드-동인 문화, 뽀
끄로브까 문화, 뜨
로이쯔꼬예 문화,



⇒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구분

• 고구려계: 발해문화, 스몰노예 문화,

• 고구려계+말갈계: 연해주 동북해안유적군,

• 말갈계: 말갈문화, 나이펠도-동인 문화, 뽀끄로브까 문화, 뜨로이쯔꼬예 문화, 

• 말갈계 문화요소: 토광무덤, 사주식(四柱式)의 방형계 수혈주거지, 낮고 소규모인 성, 러시

아 학계에서 고르쉬까모양 용기(горшковидный сосуд)라고 중국학계에서 통형관 혹은

말갈관이라 불리는 좁고 길쭉한 협타형(狹楕形) 혹은 말갈 심발형 토기 등,

• 고구려계 문화요소: 석축무덤, 구들 주거지, 환원 소성의 회(흑)색의 윤제 토기, 기와와 와

당, 층다짐, 즙석, 토심석축 성벽 등 상대적으로 높고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



구들 주거지, 4주식 수혈 주거지

끄라스끼노 성 아브라모브까 3 유적



석축무덤, 토광무덤

체르냐찌노 5 고분군



와당, 기와
⇒ 말갈계 유적에는 무

아브리꼬스

끄라스끼노

끄라스끼노

꼬르사꼬브까



윤제 토기, 수제 협타형 토기

끄라스끼노

체르냐찌노 5 고분군



연해주 말갈유적 연대 문제

• 삐스까료바 Ya.E.(2005)는 발해 이전, 발해

시기, 10~11세기의 것으로 구분,

• 발해 이전 말갈유적: 한까그룹, 해안그룹, 

까발레로보그룹, 라꼬브까그룹,

• ⇒ 2014년 논문에서는 아브라모브까 3유

적을 제외한 한까그룹 등 말갈유적 그룹

대부분이 발해시기에도 사용된 것으로 재

편년,

• ⇒ 말갈유적의 연대는 아직도 불분명,



연해주-아무르 지역 발해 강역 문제

• 3+1가지 의견 존재:

• 연해주 우쑤리 강 상류–빠르띠잔스크 강을 잇는 선(V.I.

볼딘, A.L.이블리예프, E.I.겔만)

• ⇒ ‘본원적인’ 발해유적을 경계로 파악, 연해주 서남부

지역만 포함,

• 마리야노브까 성을 연해주의 가장 북쪽 발해유적으로

파악,

• ⇒ 최근 더 북쪽의 끄라스나야 소쁘까 2 유적에서 ‘본원

적인’ 발해 유물 출토,



마리야노브까 성

끄라스나야 소쁘까 2 유적



오끄라인까 성-고르노레첸스크 2성을 잇는 선: Yu.G.니끼친

• 연해주 동남부지역을 포함,



연해주 동북해안지역에서 발해유적을 인
정하는 의견: O.V.디야꼬바

• 세셀레브까 성까지를 발해유

적으로 주장,



연해주 동북해안지역 발해 토기

에스똔까 성

지기또브까 성

달네고르스크 박물관 소장

비교: 마리야노브까 성



뽀끄로브까, 뜨로이쯔꼬예 문화의 민족문화적 귀속성 문제

• S.P.네스떼로프: 발해 속말말갈, 즉 발해에

속한 말갈의 문화였을 것으로 판단,

• 나이펠드-동인문화는 흑수말갈,

• ⇒ 서기 8세기 경 東아무르에서 西아무르

로 이주,

• ⇒ 뒤이어 발해 속말말갈이 흑수말갈을

추격하여 西아무르 지역에 뜨로이쯔꼬예

문화 형성, 쉴까강까지 진출,

• 뽀끄로브까 문화 늦은 단계는 요대 오국

부(五國部) 문화에 해당,

• 미하일로브까 문화는 북실위,

뽀끄로브까 문화

뜨로이쯔꼬예 문화

나이펠드-동인문화 미하일로브까 문화



西아무르지역의 본원적 발해 유적-유물

뜨로이쯔꼬예 주거유적(2018)



오시노보예 오제로 유적(국립문화재연구소)



뜨로이쯔꼬예 주거유적, 오시노보예 오제로 유적, 빠지
쁘리브레즈나야 고분군 위치



西아무르지역의 발해 석곽무덤

• 빠지 쁘리브레즈나야 고분군: 

• 1999년에 3기 발굴조사,

• 1960년대에 샤쁘까 산성 혹

은 그 주변에서도 석곽무덤

1기 발굴, 미 보고,

2호

아무르국립대 박물관



발해 유적의 공간적 범위
•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의 일부 부족들과 함께 건국,

• 이후 점차 나머지 말갈 부족들을 모두 복속,

• 흑수말갈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신당서』 「흑수말갈전」의 “나중

에 발해가 번성하자 말갈은 다 그에 복속되어(後渤海盛 靺鞨皆役屬

之)”, 『태평환우기』와 『당회요』의 “발해가 침강하자 흑수 역시 그에

속하게 되었다(及渤海浸强 黑水亦爲其役至 혹은 黑水亦爲其所屬)”

는 기록, 흑수말갈이 752년에 당에 사절을 보낸 이후 815년까지 약

63년 동안, 다시 912년까지 약 97년 동안 당에 사절을 파견하지 못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 등,

• ⇒ 흑수말갈도 발해에 상당 기간 복속되어 있었음이 분명,

• ⇒ 발해시기의 말갈유적들은 비록 그것들이 발해에 속한 시기는 차

이가 있을지라도, 동시에 발해유적이기도 할 것,



말갈유형 토기 분포의 서북쪽, 
동북쪽 가장자리

• 서쪽으로 쉴까 강 유역, 

• 동쪽으로 아무르 강 하류의 수추섬에서 확

인, 

우스찌-쵸르나야: S.V.알낀

수추섬: V.E.메드베제프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과 유물
• 2011년 현재 315개소 유적 확인: 발해유적 174개소, 말

갈-발해유적 91개소, 발해 시기 말갈 문화, 스몰노예 문

화, 뽀끄로브까 문화, 연해주 동북해안지역유적군 유적

포함,

• 유적 종류: 주거유적(취락지)(199개소 약 64%), 관방유적

(74개소 약 24%), 고분유적, 절터, 건축유적, 동굴유적, 

광산유적, 유물산포지, 문화층, 

• 발해시기 유적이 가장 집중 분포하는 곳은 라즈돌나야

강 유역, 성터, 절터, 고분군 등 모두 135개소 발해유적

확인,

• 발굴 유적: 관방유적, 주거유적, 절터, 고분군, 건축유적, 

동굴유적 등 대략 40개소



관방유적
• 끄라스끼노성 등 약 20개 성에 대해 발굴조사 실시, 대부분 극히 적은 면적 발굴,

• ⇒ 초축과 폐기 시기가 다양,

• 끄라스끼노성, 고르바뜨까성, 니꼴라예브까 1성과 2성, 스따로레첸스꼬예성은 발해시기에 축조되고 발해멸망 후 거의

곧바로 폐기,

• 시넬니꼬보산성 - 발해 이전에 초축, 발해 때 증축, 혹은 발해 때 초축, 발해멸망과 함께 폐기,

• 오끄라인까성, 아우로브까산성, 꼭샤로브까 1성 - 발해 말기 혹은 발해 멸망 이후로 편년,

• 지기또브까성, 끄라스예 오제로성 – 발해시기 문화층,

• 마리야노브까성, 이즈베스뜨꼬바야 소쁘까산성 발해 때 초축, 금대에 증축,

• 니꼴라예브까성 - 발해 유물 출토, 성벽과 중요 유구는 모두 금대에 해당,

• ⇒ 초축, 증축, 폐기 등에 대한 시기를 고려하여 발해 성의 특징을 도출해야,



연해주의 발해 관방유적

평지성

산성



• 다양한 평면 형태, 

• 보조성벽, 2줄과 3줄 성벽의 존재, 

• 성벽은 토심석축, 성토+즙석, 층다짐 등 확인,

• 내륙지역(부정형, 중형)과 동북해안지역(기하형, 

소형) 간 차이, 

• 산성은 산정식(시넬니꼬보산성, 끌류치산성, 자

볼로첸나야산성)과 테뫼식(꼰스딴띠노브까 4

산성, 루다노브까산성)만 확인,

• ⇒ 포곡식산성은 모두 금대 동하국 시기,

• ⇒ 사면식 성벽(?)

노보고르데예브까 산성



행정 치소가 분명한 성

• 끄라스끼노 성 - 동경용원부 염주(鹽州)의 치소,

• 1980년부터 발굴,

• 서북지역, 중북지역, 남부 광장지역, 동문지 일

대 발굴,

• 서북지역 도로구역(제51구역)과 서북지역 남부

주거구역(제34, 40, 44, 48구역)은 층위(생활면)

에 의한 상대적 시기구분이 가능,

• ⇒ 와당, 띠꾸미개, 토기 가능, 준비 중,





끄라스끼노성 서북지역과 중북지역 유구배치도



꼭샤로브까 1 성
•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북편건물지군 발굴,

• 대형 기대 등 출토,

• 기와 미 출토,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해 안변부(安邊府)의 치소였을 것으로 판단,

• 송기호는 이 성이 안변부의 치소일 것으로 추정은 하면서도 북편

건물지군은 발해 멸망 이후의 태묘(太廟)일 것으로 생각, 즉 안변

부 일대에서 일어난 발해 유민들의 반요(反遼) 투쟁에 대해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

• 끌류예프 N.A.·이블리예프 A.L.(2013) 등은 유적이 발해 시기에

시작된 것은 사실 일지라도 발해 멸망 후에는 발해 부흥운동기

정안국(定安國)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



주거유적

• 발굴 주거유적: 체르냐찌노 2유적, 꼰스딴띠노

브까 1유적, 아브리꼬스유적, 꼬르사꼬브까 1

유적, 우쪼스노예 4유적, 노보고르데예브까 (2)

유적, 노보고르데예브까 3유적(끄루글라야 돌

리나유적), 시니예 스깔르이유적,

• 구들 주거지, 저장시설, 폐기물 구덩이 등 발견, 

다량의 유물 출토,

• ⇒ 구들은 대개 2줄 고래, 꼰스딴띠노브까 1 유

적에는 수혈식 주거지에서 1줄 고래도 확인,

꼰스딴띠노브까 1 유적

끄라스끼노성



생산시설
• 가마(窯址) - 끄라스끼노성, 꼬르사꼬브까 1유적과 2유

적 기와가마, 뜨로이짜유적 토기기마,

• 가죽가공관련 유구(생석회) – 아브리꼬스유적, (스따로

레첸스꼬예성)

• 제철 혹은 단야 관련 유적 - 끄라스끼노성, 노보고르데

예브까 3유적(끄루글라야 돌리나유적),

뜨로이짜유적 토기기마
끄라스끼노성



사찰 유적(절터)
• 아브리꼬스, 꼬쁘이또, 보리소브까, 꼬르사꼬브까, 

끄라스끼노성 절터,

• ⇒ 수분하 지류 보리소브까강, 끄로우노브까강 유

역에 서로 근거리에 위치,

• ⇒ 바라바쉬 3건축지, 쁘로호르이 건축유적,



아브리꼬스 절터 현황도 재구성



고분유적

• 체르냐찌노 5고분군, 끄라스

끼노 3고분군 – 본원적 발해

유적

• 모나스뜨이르까 3고분군, 아

브라모브까 2(루자노브까) 고

분군, 글라즈꼬브까 1고분군 –

말갈문화 유적, 

• 로쉬노 4고분군 – 뽀끄로브까

문화 유적,

• 뻬뜨로브까 고분군 – 유적 파

괴, 유물 수습,

체르냐찌노 5고분군

모나스뜨이르까 3고분군





유물: 기와



유물: 기와





끄라스끼노 와당
출현 단계



무기류



수레 부속품, 농기구, 
공구, 도구



토제 어망추, 촛대, 벼
루, 맷돌



솥, 다리미, 가위, 고누판, 공깃돌



형상유물, 다공체 유물,



목걸이, 귀걸이, 환옥, 청동거울, 
청동, 금동 비녀



청동 띠꾸
미개



고구려계와 말갈계 토기 각종



윤제 토기 각종



므이스 스뜨라쉬느이(Мыс Страшный) 2019. 10.


